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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갤럽 여론 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청년들, 즉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 층은 51%가 사회주의를 자본 주의보다 선호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5%만이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층의 청년들이 2010년에는 68%가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론 조사 기관이 무작위로 선택한 응답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여론 조사의 결과를 조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근본 이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응답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소득 균형”, “무상 교육”, “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 등은 언뜻 듣기에 매우 매력적인 사회주의 구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시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공정한 이념이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응답자들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 다면 즉흥적으로 응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뜻이 뭣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를 똑 같이 나눠 갖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근로자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보다 더 높은 소득을 갖는 것이 공정한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응답자는 소득이 생산성에 비례하는 제도가 공정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갤럽  여론 조사 기관은 실제로 사회주의를 소득의 공종성과 연결하는 듯한 질문을 여론 조사 응답자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날 미국의 경제는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념이나 체제 하에서도 생활의 터전을 확립하지 못한 층이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포부는 크지만 그런 포부를 단시일 내에 이룩하지 못하고 소득 증가가 느린 듯한 현실에 일종의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경제의 상태도 자기들의 체감으로 판단하여 매력적인 사회주의 구호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좌절감에 부채질을 하는 좌파 정치인들과 일부의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은 선동을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참상이 그대들의 탓이 아니다. 그대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제도와 부자들의 욕심 때문이다. 그대들을 고생시키는 것은 불안정한 경제와 부자들의 농간 이 더 깊은 원인이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40%가 두 개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밀레니엄 청년들, 즉 23세에서 38세 사이의 청년들은 51%가 복수의 직장에서 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사회주의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선호하는 청년들에 비하여 나아가 든 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30세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 층은 58%가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41%만이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층은 60%가 자본주의를 그리고 39% 만이 사회주의를 선호합니다. 지금의 청년들도 나이가 조금 더 들어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보다 좋게 여긴다는 경향은 젊은이들의 성급한 사회주의 편애 현상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갖게 해줍니다.    끝

